
KJSQ 4(2) June 2020  19

사회적질연구 제4권 제2호 (2020.6), pp. 19-45

Kor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ISSN 2586-2987 (Print)  ISSN 2671-5945 (Online)

https://doi.org/10.29398/KJSQ.2020.4.2.19

일반논문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고찰과 한국에의 시사점

• 박지선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ORCID: https://orcid.org/0000-0003-2787-8262)

투고일: 2020.05.10. / 심사완료일: 2020.05.27. / 게재확정일: 2020.05.31.

요약

본 연구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와 1990년대 경제침체기를 경험한 일본은 그 여파로 히키코모리라는 아픈 가시가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8050문제’와 같은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형태의 가족구성과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장기화 문제는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히키코모리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정책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

해 왔다. 최근에는 대상과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간 ‘아동·청소년’ 내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

행해왔던 히키코모리 지원정책 대상을 ‘중·고령층’으로 확대하고, 분절된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의 지

원시스템으로 바꿔 가는 중이다. 또한 상담·복지·의료·교육·고용 등 다 영역에서의 포괄적 지원시스템

과 더불어 민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

로 한국 사회에 가져다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히키코모리, 사회적 고립, 은둔형 외톨이, 8050문제

Ⅰ. 들어가는 말

한국 사회는 압축적 산업화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발전해 왔으나 그 대가는 매우 

혹독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 잠식되어있는 실업, 고용불안, 소득분배 악화, 저출산 심화, 

노인 빈곤 확산, 높은 자살률 등은 위험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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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균열이나 소통의 부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더해지면서 한국 사회

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은유처럼 ‘고체처럼 탄탄했던 국가 시스템이 녹아내려 개인이 선택

하고 결정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액체근대화’ 되어 개인의 삶을 고립과 단절로 몰

아가는 모습이다(류웅재, 2017).

사회적 고립은 자발성 여부를 떠나 개인 차원에서는 삶의 질을 저해하고, 사회 차원에

서 사회의 질을 악화시킨다. 즉 사회적 고립은 개인에게는 사회적 욕구 미충족과 함께 위

험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을 가져와 삶의 질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지원체

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단절을 지속시킴으로써 사회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낮

추어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한준, 

2019).

액체근대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고립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히키코모리’에 주목해 볼 수 

있겠다. ‘히키코모리’가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일본에서다.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는 

‘6개월 이상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방이나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厚生労働省, 2007). 이러한 히키

코모리 인구수는 대략 115만 명(15세~64세) 정도로 추정되며1) 고립 기간은 평균 12.2년

으로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평균 18년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립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HJ, 2019).

한국에서는 2001년 처음 연구가 시작되어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같은 현상이 국내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백형태 외, 2011). 연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절반 이상

이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고립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 증상과 대인공포

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 혐오와 공격적 성향, 응석과 같은 퇴행적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규미 외, 2001). 이후에도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히키코모리 연구가 소수 보고되

었고(황순길 외 2005; 서정아 외, 2006; 양미진 외, 2007), 공공영역에서도 사회적 고립상

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다(송인주, 2017; 김춘

1) 관련하여 히키코모리 연구의 권위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사이토 다마키(斉藤環)는 내각부 조사결과가 과소평가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인구수는 현 시점에서 2백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히키코모리의 고령화로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히키코모리 1천만 명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dot.asahi.com/aera/20190821
00081.html?page=1 (검색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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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018). 또한 2005년 KBS 추적 60분, 2020년 SBS 스페셜 등에서 히키코모리 문제를 다

루면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히키코모리에 대한 이해

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이처럼 학문적 관심과 일부 매스컴에서 히키코모리 문제를 다루어 왔으나 아직까지 국

내에서의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그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다. 그러나 1

인 가구 증가, 청년 취업난, 소통단절, 사회적 고립, 고독사와 같은 문제가 현재 한국 사회

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연관된 히키코모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2017)의 조사결과에서 국내 히

키코모리 인구수를 약 32만 명 정도로 추산(중앙일보, 2020.02.07)하고 있지만 국내의 히

키코모리와 관련한 공식조사나 정확한 통계자료는 전무한 상태다.

히키코모리가 단지 개인의 문제이고 정신질환이라면 대처와 치료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히키코모리는 사회적 인적자원의 손실, 사회적 도태자 양산 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처가 마련되어야 하는 사회문제이다

(김건, 2013). 만약 이러한 히키코모리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회적 비용과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사회적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과 가장 인접한 국가이면서 사회문화적 배경 등 사회현상 및 실태에 있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찌감치 히키코모리 현상을 경험하면서 히키코

모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왔던 일본의 움직임과 현재 그들이 안고 있는 과

제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히키코모리 지원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

로 보인다. 최근 일본은 ‘8050문제2)’로 불리는 고령 부모와 중년 히키코모리 자녀의 문제

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일본 상황은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해 단순히 현재 시점에 

국한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닌 한발 더 나아가 한국 사

회에서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8050은 80대 부모와 50대 미혼의 히키코모리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자녀들이 
고령의 부모가 연금으로 받는 수입에 기대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70대 부모와 40대 자녀의 경우에는 ‘7040문제’라
고도 부른다. 8050문제는 노인학대, 경제적 빈곤 문제를 비롯하여 부모 돌봄, 인간관계 고립, 고독사 등 복합적 문제
로 발전한다(시사저널,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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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히키코모리의 개념 정리 및 일본의 공공

과 민간에서의 지원체계 현황을 들여다보고, 현재의 지원체계에서 발견된 문제 검토 및 

향후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에서는 유사한 개념인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일본식 용어인 

히키코모리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Ⅱ. 일본의 히키코모리 실태

1. 히키코모리 개념

히키코모리는 정신보건의료와 관련된 현상이면서 등교거부나 왕따와 같은 교육현장 및 

니트 등 청년 취업문제 간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회현상이다(村澤和

多里, 2017). 일본에서 처음 사용된 히키코모리는 ‘특정 공간에 틀어박히다’라는 ‘히키코모

루’의 명사형이다. 과거에는 주로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산이나 시골에 숨어 사는 정

치적 은둔자를 지칭했으나 최근에는 6개월 이상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

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변화했다(사이토 다마키, 2012).

히키코모리를 정의하는데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는 것은 일본 내에서 히키코모리 문제

를 처음으로 제기한 정신과 의사 사이토 다마키(斉藤環)가 내린 정의다. 그는 “히키코모리

란 20대 후반까지 문제화하여 6개월 이상, 집에 틀어박혀 사회참가를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다른 정신장애가 제1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회참

가란 취학이나 취업하고 있거나 가족 이외의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斎

藤環, 2002; 井出草平, 2008에서 재인용).

이후 기누가사 다카유키(衣笠隆幸)는 히키코모리를 일차적 히키코모리와 이차적 히키코

모리로 구분하면서 사이토 다마키(斉藤環)가 정의한 사회적 히키코모리를 ‘일차적 히키코

모리’, 우울, 섭식장애, 조현병 등 정신장애를 원인으로 한 히키코모리 상태를 ‘이차적 히

키코모리’라고 하였다. 그의 설명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일차적 히키코모리는 고유의 히

키코모리로 다른 신경증적 증상은 발현되지 않고, 히키코모리 그 자체가 주된 증상이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고찰과 한국에의 시사점

박지선

KJSQ 4(2) June 2020  23

그 배경에는 무기력, 공허감 등을 가지고 있다. 이차적 히키코모리는 다른 신경증적 증상

으로 인해 히키코모리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衣笠隆幸, 2001).

또한 시미즈 마사유키(清水將之)는 히키코모리의 개념을 ① 집에 틀어박혀 가족 이외의 

일반적인 대인관계를 차단하는 것, ② 조현병 등 특별한 정신장애로 인해 퇴각하지 않는 

것, ③ 히키코모리가 된 지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하였다(清水將之, 2003).

이데 소헤이(井出草平)는 진단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에 주목한 정신의학적 정의와

는 달리 ‘사회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히키코모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히키코모리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1970년대 이후 등

교를 거부하기 시작한 청소년이 장기적으로 등교하지 않으면서 나타난 결과이며 이러한 

현상이 대규모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 아

닌 일본, 한국, 영국과 같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현상이며 특히 일본에서는 수십만 명 추

산될 정도로 수적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셋째, 그간 일본의 여러 단체에서 실시한 히키코

모리 조사결과 남성이 80% 전후로 나타났다.3) 그리고 그는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히키코

모리를 ‘사회적 행위의 상실’이라고 표현하였다. 히키코모리라는 현상은 단순히 공간적인 

고립이 아닌‘사회적’으로 틀어박혀 있는, 즉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

한 일본의 히키코모리 현상은 1970년대 중반에 학령기였던 1960년대 초 이후 출생자, 즉 

현재 50대가 된 세대부터 나타난 특유 현상이다(井出草平, 2008).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2010)에서는 ‘10대, 20대를 중심으로 한 히키코모리를 둘러싼 

지역정신보건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히키코모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여러 요인의 결과로서, 사회참가(의무교육을 포함한 학업, 비상근직을 포함한 취

업, 가정외에서의 교류 등)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가정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타인과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외출하는 정도)”

내각부(内閣府)에서는 히키코모리를 ‘전혀 외출하지 않거나 가까운 편의점 또는 취미 

3) 사이토 다마키(斉藤環, 1998) 연구에서는 남성이 86%, 후생노동성(2003)의 히키코모리 가이드라인에서는 76.4%, 사
이타마현 건강복지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79.5%, 전국 히키코모리 KHJ 부모모임(2005) 조사에서는 83.7%로 보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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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등으로 한정된 외출을 하는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고, 신체적 질환 때문에 

외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가사·육아·개호 등을 일상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고, 가

족 외에는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으며 집에서 일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였다(内閣府, 

2019). 이처럼 히키코모리 개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면서 대인관계나 취업에 어려움

을 가진 청년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2. 히키코모리, 등교거부, 니트(NEET)의 개념 차이

히키코모리와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등교거부’와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ning)’가 있다. 히키코모리, 등교거부, 니트는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엄밀히 

보면 각각 다른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다. 먼저 등교거부(不登校)에 있어서 일본 문부과학

성이 정리한 개념을 보면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으로 등교하지 않는 것, 또

는 질환이나 경제적 이유를 제외하고 등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연간 30

일 이상 학교를 결석한 사람”을 의미한다. 즉 등교거부는 히키코모리를 포괄하는 개념이

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교는 거부하지만 지역 활동이나 친구와의 교류는 지속하는 아

동이나 청소년들은 등교거부 상태로 보지만 히키코모리라고 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측면

에서 등교거부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서만 나타나는 문제다. 따라서 학령기를 넘어

선 사람에게서도 나타나는 히키코모리는 등교거부와 다르다(境泉洋, 2012).

니트는 영국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교육이나 취업을 비롯하여 취업훈련을 받지 않는 상

태’를 의미한다. 후생노동성은 니트를 ‘15세~34세의 비노동인구(일하지 않거나 실업자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가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

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07). 내각부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15세~34세의 개인’이라고 정의한다(内閣府, 2010). 등교거부와 마찬가지로 니트는 학

교에 다니지 않고 일을 하지 않을 뿐 타인과의 교류는 유지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히키코

모리와 다르다. 또한 니트는 히키코모리와 연령층의 중복이 있어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지

만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교류 여부에 따라 개념 차이가 존재한다. 이처럼 히키코모리는 

가족 이외의 타자와의 교류가 없다는 점에서 등교거부나 니트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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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히키코모리의 사회문제화 과정

일본에서 히키코모리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시기는 1970년대 무렵으로 등교거부(不登

校) 문제에서 출발한다. 교육이나 의료임상 영역에서는 1950년대부터 등교거부(학교공포

증) 문제를 보고4)하고 있으나 사회현상으로 규모 있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이

다. 1970년대의 일본은 고도경제성장기로 청소년들은 경쟁주의와 학력주의 속에 놓여 있

었다5). NPO법인 청년자립원조센터 대표 쿠도 사다츠구(工藤定次)가 1978년 히키코모리

로 불릴 만한 사례에 처음 개입한 것을 시초로 보았다(斉藤環, 2003; 井出草平, 2008에서 

재인용). 1970년대 중반 등교거부 학생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1980년대 이후 등교거부 학

생이 급증하는데 이러한 등교거부자 중 일부가 히키코모리로 이어지면서 히키코모리라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들을 ‘히키코모리 제1세대’라고 부른다(井出草平, 2008).

1966년~1970년대 중반에 걸쳐 등교거부 학생 수가 완만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

서 학교공포증과 등교거부에 대한 논의가 잠시 주춤하게 된다. 그러나 1975년을 기점으로 

등교거부 학생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등교거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

했다. 1970년대~1980년대에는 과보호나 모자밀착적인 양육을 등교거부 원인으로 보는 견

해가 많았다. 타마이 슈스케(玉井収介)는 등교거부 학생의 증가이유를 핵가족화와 과보호

에서 찾았고, 큐토쿠 시게모리(久徳重盛)는 자녀의 심신장애는 대부분 어머니의 양육 태

도에 의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모원병(母原病)’이라는 개념이 유행하기도 했다(村澤

和多里, 2017에서 재인용). 또한 등교를 거부하는 청소년을 게으름이나 질환으로 보고, 억

지로 학교에 데리고 가거나 교정이나 치료의 대상으로 여겼다(奥地圭子, 2005). 또 다른 

측면에서는 등교거부는 어느 청소년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등교

4) 일본에서 등교거부가 주목받게 된 것은 1950년대 후반 무렵으로 알려져 있다. 전쟁 전에는 취학하여 교육받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전후에는 지방의 농어촌에 이르기까지 취학 행동이 당연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등교하지 않는 행위, 이른바 등교거부가 새로운 일탈로 등장했다. 다카키 류로 외(高木隆郎 외, 1959)와 사
토 슈사쿠(佐藤修策, 1959)에 의해 등교거부에 대한 최초의 보고가 있었다. 사이토 다마키(斉藤環)는 등교거부행동이
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후 스미 타에코 외(鷲見たえ子 외, 1960)가 Johnson 외의 연구를 참고로 정신의학적 측면
에서‘학교공포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등교거부 문제가 학교공포증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모자분리불안
과 같은 부모자녀관계 문제를 비롯하여 가정 내 폭력 및 가정 내 문제를 발생원인으로 보고, 이러한 아이들에 대해 
불안신경증을 가진 특별한 아이들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에 주로 정신의학 분야의 대상으로 다루어졌다(村澤和多
里, 2017).

5) 이 시기에 학령기를 보낸 사람들을 일컬어 ‘포스트 단카이 세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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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의 탈문제화가 진행된다. 학교에 문제가 있고, 학교에 가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도 있

다는 인식에서 ‘free school’ 등 학교 이외의 장이 마련되어 등교거부자의 많은 수가 밖으

로 나오게 되면서 등교거부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다(高山龍太郎, 2008; 村澤和多里, 

2017에서 재인용).

그러나 여전히 남겨진 등교거부 문제의 일부로서 등교거부의 연속선 상에 있는 히키코

모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0년 전후로 발생한 다수의 사건이 보도되면서 히키코모리

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교토 히노초등학교 남아살인사건(1999)’,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 여성감금사건(2000)’, ‘사가현 니시테츠고속버스 탈취사건(2000)’에서는 용의

자가 히키코모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도되면서 히키코모리가 범죄위험이 있는 존재로서 

‘청년의 심리적 위기’, ‘청년문제’ 등으로 자리매김하며 사회문제화되었다(工藤宏司, 2008). 

최근에 발생한 ‘가와사키 20명 살인사건(2019)’, ‘전(前) 농림수산성 사무차관의 장남살해

사건(2019)’은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장기화에 대한 문제를 일본 사회에 던져준 계기가 되

었다.

이처럼 히키코모리는 등교거부 문제를 중심으로 1970년대 후반에 사회문제가 되기 시

작해 2000년대까지 주목받았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선 현재 히키코모리 문제는 여전

히 해결되지 못한 채 이들은 40대~50대의 중년이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히키코모리 인

구수는 115만 명으로 특히 40~64세 히키코모리 인구가 61만 3천 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장기화 문제, 이른바 ‘8050문제’는 일본의 사회문제로서 사회적

으로 서둘러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Ⅲ.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실사례

1. 공적지원의 변천과정과 동향

다음에서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에 대한 공적영역에서의 전개과정과 동향을 살펴보

고자 한다. 전개과정의 구조와 내용은 무라사와 와타리(村澤和多里, 2017)의 연구와 사토 

류야(佐藤隆也, 2018)의 연구를 참고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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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히키코모리·부등교 아동복지대책 모델 사업(1991)

일본에서 히키코모리에 대한 공공에서의 지원을 보면, 초기에는 아동·청소년지원정책

에서 출발한다. 행정영역에서 처음으로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91년 당시 

후생성이 제시한 ‘히키코모리·부등교 아동복지대책 모델 사업(ひきこもり·不登校児童福

祉対策モデル事業)’에서다. 이 사업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히키코모리에 대

해 교육적 접근방식이 아닌 복지적 접근방식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방문원조사업’으로 등교거부 아동가정에 형·

누나와 같은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마음속 이야기를 나눈다. 둘째, ‘등교거부아동 숙박 

등 지도원조사업’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심리요법이나 생활지도, 야외활동을 지원한다. 셋

째, ‘가족요법사업’으로 등교거부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진행한다. 넷째, 

‘등교거부아동 시설지도사업’으로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해 아동상담소에서 심

리치료를 진행한다(井出草平, 2006). 또한 이 무렵 지자체 차원에서 히키코모리 지원이 이

뤄지기도 했는데 1993년에는 홋카이도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히키코모리 집단지원이 개

시되었고, 사카현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는 부모 모임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보건부잡지, 

2000년 3월호; 阪田憲二郞, 2016에서 재인용).

2) 10대·20대 히키코모리에 관한 지역정신보건활동 가이드라인(2003)

이후 후생노동성(2003)은 전국의 정신보건복지센터 및 보건소의 히키코모리 대응 지침

으로 ‘10대·20대 히키코모리에 관한 지역정신보건활동 가이드라인(10代·20代を中心とし

たひきこもりをめぐる地域精神保健活動のガイドライン)’을 제작하여 지원체제를 정비하였

다. 이를 통해 히키코모리에 대한 공적 지원 통로로 정신보건복지센터 및 보건소가 히키

코모리 및 가족의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무렵 니트의 출현은 이들에 대한 

정책의 접근방식을 ‘취업지원’ 방향으로 설계했다. 무직 상태로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학

업 생활도 하지 않는 니트의 개념에 히키코모리를 포함하여 히키코모리에 대한 지원은 니

트 지원정책에 녹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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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자립도전플랜(2003), 청년자립학원(2005)

2003년 내각부,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합동으로 ‘청년자립도전플랜(若者

自立挑戦プラン)’을 책정하여 무직 상태에 있는 젊은 층의 취업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

다. 또한 청년자립도전플랜을 기반으로 2005년 ‘청년자립학원(若者自立塾)’을 설립, 전국 

30단체가 운영되었다. 이곳에서는 1년 이상,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나 직업훈

련에도 가지 않는 35세 미만 미혼자를 대상으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취업 동기를 부여하

고, 자신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계획보다 저조한 참여자 수와 자기부

담금 문제 등으로 참가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2009년 폐지되었다.

4)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2006)

2006년 개설된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은 니트 청

년지원 전달체계로 역할했다. 여기에서는 커리어 컨설턴트,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에 의한 

일대일 상담을 비롯하여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면접훈련 등 단계별 프로그

램을 실시했다. 또한 직장견학, 직장체험 등을 통해 일의 의미를 배우고,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법, 자녀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개별상담서비스를 통해 보호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5) 히키코모리 대책추진사업(2009),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2009)

2009년 후생노동성에서는 ‘히키코모리 대책추진사업(ひきこもり対策推進事業)’을 발표

하고, 보건·의료·복지·교육·고용 분야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히키코모리를 ‘특화’한 

전문적인 제1차 창구로서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ひきこもり地域支援センター)’를 전국

에 설치했다. 이때부터 지원시설을 통한 상담서비스뿐만 아니라 내방이 어려운 당사자나 

가족을 위해 가정방문을 중심으로 한 아웃리치 지원이 시작되었다. 2019년 현재 전국 67

개 지자체에 총 75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厚生労働省, 2019).

6)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2010)

2010년에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을 시행,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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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청년의 자립을 위해 포괄적 지원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이 법의 대상은 0세~30

세로 정하고 있다. 2011년에는 내각부에서 ‘히키코모리 지원자 독본(ひきこもり支援者読

本) ’을 간행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지원론을 중심으로 고령화, 장기화되고 있는 히

키코모리를 위한 지원내용을 담았다.

7) 히키코모리 서포터 양성연수 파견사업(2013)

2013년부터는 ‘히키코모리 서포터 양성연수 파견사업(ひきこもりサポーター養成研修·

派遣事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히키코모리를 조기 발견하

고, 당사자 및 가족에게 세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방문 지원 등의 수행을 목적

으로 한다. 또한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시정촌(市町村)에서는 히키코모리 서포터 양성교

육을 담당하고, 시정촌(市町村)에서는 당사자 및 가족에게 서포터를 파견하도록 정하고 있

다. 그 밖에도 정신보건복지센터, 보건소, 아동상담소 등에서 의사, 보건사, 정신보건복지

사 등이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8)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2015)

2015년에는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生活困窮者自立支援制度)’가 제정되었다. 이 제도

는 생활보호 수급상태에 이르기 전 단계에 있는 생활곤궁자에 대해 자립을 위한 상담지원

과 거주지원, 취업지원, 가계지원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지원을 수행한다. 이 제도

에서는 히키코모리 상태이면서 이미 생활곤궁상태에 놓인 사람은 물론 지금 당장 생활곤

궁상태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생활곤궁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도 포함하

고 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립상담 지원기관에서 취업상담과 자립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연계함으로써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일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9) 취업 빙하기 세대 활약 플랜(2019)

일본에서는 35세~44세를 ‘취업 빙하기 세대’라고 부른다6). 이들이 사회에 나온 1990년

6) ‘취업 빙하기 세대’란 1993년~2004년에 학교를 졸업한 세대로 2019년 4월 현재 대졸의 경우 37세~48세, 고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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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은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기업들이 채용인원을 급격하게 줄인 

시기였다. 이후 고용상황이 나아졌음에도 취업 시기를 놓치면서 이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중앙일보, 2019.06.04). 이에 2019년 6월 일본 정부는 ‘취업 빙하기 세대 활약 

플랜(厚生労働省就職氷河期世代活躍支援プラン)’을 발표했다.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을 

주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정규직 실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 다양한 

사회참가 실현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10) 일본 정부의 전국 규모 히키코모리 실태조사(2010, 2015, 2018)

일본 정부는 히키코모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전국 규모의 히키코모리 실태조사

를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실시했다. 2010년 내각부는 전국 규모로는 처음으로 ‘청년층의 의

식에 관한 조사: 히키코모리 실태조사(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ひきこもりに関する実態

調査)’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통해 일본의 히키코모리 인구수가 69만 6천 명(출현율 

1.79%) 정도로 추산되었고, 35세~39세가 2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히키

코모리 잠재군도 15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조사는 2015년 실시한 ‘청년층의 생활에 관한 조사(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

를 통해 이뤄졌다. 이 조사에서는 39세 이하의 히키코모리 인구수가 약 54만 1천 명으로 

추산되어 2010년 조사보다 15만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내각부는 히

키코모리에 대한 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해석했으나 한편에서는 현재의 

히키코모리 실태와는 동떨어진 조사결과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케가미 마사키(池上正樹, 

2016)는 2010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내용의 연속성을 간

과하고 있다고 했다. 2010년 조사결과 35세~39세 연령층이 가장 많았음에도 40세 이상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히키코모리의 고령화를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히키코

모리 잠재군에 대한 파악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세 번째 조사는 2018년 중년 인구(40세~64세) 5천 명을 대상으로 ‘생활상황에 관한 조

사(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중년의 히키코모리 인구수는 61만 3

천 명으로 추산되었고, 이 중 76.6%가 남성이었다. 또한 취업 빙하기 세대인 40대가 

33세~44세에 해당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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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일자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무엇보다 사회적 단절 기간에 있어서 5년 이상이 절반을 넘었고, 20년 이상인 경우도 

20%에 달했다. 이러한 실태는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장기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본 

사회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결과였다.

<Table 1> Changes in Public Support System for the Transition of Hikikomori in Japan7)

Year Main Contents

1991 
∙A model project for measures against Hikikomori and non-attendance of children 

(*The term Hikikomori first appeared in administrative policies)

2003
∙Guidelines for community mental health activities surround a Hikikomori group in 

one's teens and twenties

2005 ∙A youth self-reliant cram school (*end of 2009)

2006 ∙Community youth support station

2009
∙Countermeasure Project for Hikikomori

∙Community support centers for Hikikomori 

2010
∙Act on the Promotion of Children and Youth Development

∙General Counseling Center for Children and Youth

2010 ∙Guide for Hikikomori’s assessment and support

2010 ∙Report on the actual status of Hikikomori

2013 ∙Implementation of supporter training and the dispatching project for Hikikomori

2015 ∙Act on Supporting the Independence of the Poor

2. 민간영역의 히키코모리 지원운동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은 민간영역에서 선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공헌한 대표적인 민간단체 두 곳을 정리하였다.

1) NPO법인 KHJ 전국 히키코모리 가족연합회

NPO법인 KHJ 전국 히키코모리 가족연합회(이하 KHJ)는 히키코모리 관련 민간단체 중

7) 사토 류야(佐藤隆也, 2018)의 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사회적질연구 제4권 제2호 (2020. 6)

32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에서도 가장 빠르게 전국조직을 만든 곳이다. 1999년 히키코모리 자녀를 둔 오쿠야마 마

사히사(奥山雅久)가 대표발기인이 되어 히키코모리KHJ 부모모임을 사이타마현에서 발족

시켰다. 다음 해에 전국 히키코모리 KHJ 부모모임으로 이행되었고, 2004년 NPO법인으로 

등록, 2015년 11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KHJ는 강박신경증(K), 피해망상(H), 

인격장애(J)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병리성을 강조한 목적은 히키코모리 당사자의 정신력

이나 부모의 애정에 의해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이해시키고, 장애연금 

수급대상으로서 국가에 인정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모임 안팎을 불문하고 히키코모리를 

질환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강한 저항과 반발로 2014년도 총회에서 일본에서 유일한 전

국조직 가족모임(당사자단체)라는 의미로 ‘가족, 히키코모리, Japan’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KHJ에서는 히키코모리를 가족 및 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전국 가족모임과 

연계하여 행정에 제안하면서 누구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 내용은 ① 가족모임 지원활동(강연회, 연수회, 공간 제공 등) 및 2013년부터 

동료집단 양성연수사업 실시, ②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역연계 촉진 

활동 및 2015년부터 전국대회 개최, ③ 기관지, 서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 ④ 히

키코모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활동 (2013년부터 厚生労働省 위탁), ⑤ 히키코모리 대책

에 대한 제언 활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히키코모리 지원방향 제언)이

다(KHJ, 2019).

2) 전국 사회적 히키코모리 지원 연락회의

전국 사회적 히키코모리 지원 연락회의는 와카야마현 지원자(*민간지원단체 대표 및 정

신보건복지상담원 등)를 중심으로 2004년 결성되었다. 2006년 1월 와카야마에서 사회적 

히키코모리 지원자 전국실천교류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번갈아 가며 매년 열리고 

있다. 최근에는 지원자, 가족, 당사자, 행정관계자, 연구자, 학생 등 히키코모리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틀간 진행되는 교류회에서는 강연, 심포지엄, 테

마별 실천교류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부터는 히키코모리 지원에 중

점을 두면서도 보다 광범위한 청년지원을 전개하고자 ‘청년지원전국공동연락회의’로 명칭

을 바꾸고, 교류회도 ‘전국 청년히키코모리협동실천교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단체에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고찰과 한국에의 시사점

박지선

KJSQ 4(2) June 2020  33

서는 히키코모리 상태는 교육문제, 가족문제, 지역문제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

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石川良子, 2016).

3. 지자체 사례를 통해 본 히키코모리 지원현황 : 고베시 사례

다음에서는 히키코모리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황을 살

펴보고자 고베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고베시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와 과제에 초점을 

두고, 고베시가 최근 발표한 ‘고베시 히키코모리 지원시책 제안서(神戸市におけるひきこ

もり支援施策提案書)’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神戸市ひきこもり支援施策検討会, 2020).

1) 고베시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고베시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는 보건복지국, 아동가정국, 교육위원회의 소관 하에 세

분화된다. 그 중에서도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라포-르’는 히키코모리 당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지원전달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포-르’는 의료 

및 복지 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 소관 하에 관리·운

영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히키코모리대책추진사업’에 기반한 전달체계로 2009년 설치된 

‘라포-르’는 상담과 연계사업, 서포터 양성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상담사업의 

경우,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보건복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가진 코디네이터에 의

해 전화·메일·내방·방문상담으로 진행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당사자의 사회참가 촉진 및 히키코모리 지원

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도부터 ‘히키코모리 서포터 양성 및 파견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라포-르’의 2018년 상담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총 749건(누적상담건수, 실인원 169명)

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상담유형은 주로 내방상담(60%)과 전화상담(35%)이었으나 이용자

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방문상담(3%)과 이메일 상담(2%)도 병행하고 있었다. ‘라포-르’에서

는 첫 상담이 전화로 이루어질 경우, 가능한 한 내방하도록 안내한다. 대면상담을 통해 지

속상담으로 이어지면서 가족의 고민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히키코모리 당사자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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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조언하여 상담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이다.

‘라포-르’를 찾는 대상은 주로 가족(74%)이었고, 본인(17%), 의료기관(2%), 지역생활지

원센터(1%)에서도 상담의뢰가 있었다. 성별은 절반 이상이 남성(63%)이었고(여성 49명, 

29%, 알 수 없음 14명, 8%), 연령대는 40대(28%)가 가장 많았는데 최근의 추이를 보면, 

20~30대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40대와 50대 이상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히키코모리로 

지낸 기간은 5년 이상이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장기화 현상이 고베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된 상담내용은 본인과 본인 이외(가족 등)로 구분했을 때, 본인상담에서는 1순위: ‘앞

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2순위: ‘취업하고 싶다’, 3순위: ‘진로상담’, 4순위: ‘우

선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5순위: ‘사람과의 관계에 익숙해지고 싶다’라는 내용

이었다. 본인 이외(가족 등)의 경우에는 1순위: ‘당사자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모르겠

다’. 2순위: ‘일을 하지 않는다’, 3순위: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의료기관, 지원기관)’, 4순

위: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에 연계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5순위: ‘외출 기회를 주고 싶다’ 

순으로 많았다. 본인과 가족 모두 ‘일자리’에 관한 상담내용이 2순위였다는 점에서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당사자의 경우 취업해서 자립하고 싶은 마음

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가

족 또한 당사자가 사회참가를 할 수 있도록 가족으로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

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운영되는 생활 지원창구, 보건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

에서도 히키코모리 지원상담 및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지원창구’에서는 생활곤궁자자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체험 등 사회참여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히키코모리 기간이 긴 경우에는 곧바로 취업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점에

서 취업체험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구 단위로 운영되는 ‘보건센터’에서도 정신보건상담원 

및 정신과 촉탁의에 의한 당사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가정국 소관의 ‘아동가정센터’에서는 등교거부 학생상담사업의 일환으로 히키코모

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상담지도실이나 청소년보도센터에서 등

교거부 학생 및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을 수행한다. 학교사회복지사, 심리전문가, 학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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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

을 벌이고 있다.

각 구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역복지네트워크사업을 펼치는 지역복지네트워커가 활

동하고 있다. 구마다 2명씩 배치되어 기존 제도나 서비스에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이른

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네트워크 만들기 활동을 벌인다. 히키코모리도 사업의 주된 대상인데 지역복지네트워

커의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이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후생

노동성 위탁사업으로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이 운영되고 있다.

2) 고베시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및 보완점

(1) 히키코모리를 위한 종합지원 거점 필요

앞서 살펴봤듯이 고베시에는 히키코모리 지원체계가 보건복지국, 아동복지국, 교육위원

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기관이 개별 대응하고 있다 보니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때문에 히키코모리에 대한 일원적이

고, 포괄적인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고베시는 2020년부터 ‘고베 히키코

모리 지원실’을 새롭게 설치·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지원실’은 고베시의 히키코모리 지원

을 위한 종합거점으로의 기능을 갖게 된다. 또한 상담이나 연계와 같은 직접지원이라는 

최전선의 기능도 수행한다. 이에 더해 거점기관인 만큼 국가 동향이나 다른 지역의 선진

사례를 파악하면서 시의 시책을 분석·평가하며 고베시만의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

한 조사, 기획사업도 수행할 예정이다.

(2) 히키코모리 활동전문가 양성

전달체계는 정책과 실천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히키코모리 지원정책에 

부합되는 실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활동가가 필요

할 수밖에 없다. 상담, 연계, 조정, 기획 등의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이

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히키코모리의 특성상, 

외부로부터의 지원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고, 설사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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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아웃리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웃리치를 담당할 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가족지원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이용자 중 70% 이상이 가족이었다. 히키코모리 지원에 있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지원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가족의 히키코모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비롯하여 당사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서 지지 및 기술적 조언이 준

비되어야 할 것이다. 자조집단이나 집단상담 또한 타 영역에서도 이미 효과성이 검증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히키코모리 가족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지원하는 것도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접근방식의 다양화

아웃리치 방식뿐만 아니라 디지털을 활용한 접근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정보 발신에 있어 SNS 등 그들에게 친숙한 방법을 도입하

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Ⅳ. 결론을 대신하여 : 한국에의 시사점

현재 일본 사회는 장기간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으로 구직과 생존을 위한 과도한 스트레

스 및 경쟁적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이들

은 절망감에 빠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자신을 방임하는 모습이다. 타자와의 접촉을 

기피하고,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마저 단절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하거나 특정한 순

간에 자기조절능력을 잃고,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파괴하기도 한

다(김경호, 2011).

이러한 히키코모리 문제는 일본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히키코모리 배경에는 실업률

이나 비정규직 고용 등 고용환경의 악화, 지역사회 변모에 따라 개인의 고립화,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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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 등의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 한국 사회에도 이미 적지 않

은 수의 히키코모리가 잠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히

키코모리 문제는 그 배경이나 문제 수준에 있어서 이미 당사자와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그들이 겪는 상실감과 결핍감은 개인 문제로만 취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의 ‘고통과 희망의 연대’가 요구된다(김경호, 2011).

한국은 아직 사회적 고립자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는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러한 가운데 두 군데의 민간지원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민간에서 운영 중인 유일

한 지원단체로 2012년 사회적기업으로 설립된 ‘K2 인터내셔널 코리아(이하, K2 코리아)’

다. K2 코리아는 사회적응이 어려운 청소년과 청년의 탈고립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

동생활 쉐어하우스와 견습 훈련소 ‘돈카페(Don Cafe)’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안

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니트나 히키코모리 청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호소하는 활동도 벌

이고 있다8).

다른 하나는 2020년 1월에 발족된 ‘한국은둔형외톨이(은톨)부모협회’이다. K2 코리아에

서 운영해 온 부모모임(열쇠방 사람들)이 협회 설립으로 이어졌다. 협회는 당면 목표로 지

자체 조례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근거를 담는 활동을 계획 중이다9). 이처럼 민간영역에서

는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들의 주도로 조금씩 지원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사

회 전반적으로 볼 때, 히키코모리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지 못

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히키코모리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히키코모리 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8050문제’

와 같은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형태의 가족 구성과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장기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일본 정부는 히키코모리 지원정책 대상을 ‘아

8) K2 인터내셔널 코리아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https://k2-kr.com/ (검색일: 2020.05.31)

9) 2019년 9월 광주시 조례안에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광주시 조례
안에는 5년마다 은둔형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조사활동 실시 및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는 내용이 담겨 있다(경향신문, 2020.01.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192
101025 (검색일: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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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청소년’ 이나‘청년층’에 국한하지 않고, ‘중·고령층’으로 확대해 가고 있으며 분절된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의 지원시스템으로 바꿔 가는 중이다. 특히 상담·복지·의료·교

육·고용 등 다 영역에서의 포괄적 지원시스템과 더불어 민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 여러 시사점을 가져다준다. 고독사, 사회적 고립과 

같은 현상이 이미 한국에 자리해 있고, 이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히키코모리 문제의 심

각성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대응방안을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차원에서의 제안을 여섯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 아직 히키코모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들

이 겪는 어려움의 실태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나 연구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히키코

모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초자료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히키코모리 특성상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태조

사를 바탕으로 이후에는 그들의 생활적 어려움이나 생활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자료들이 기반이 되어 히키코모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의 구체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경향신문, 

2019.07.19). 히키코모리 문제가 넓게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지원의 우선순위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중심의 히키코모리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원스톱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그

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으로의 기능도 수행하지만 고립한 상황일수록 타인과의 접촉을 기

피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발굴’인 아웃리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지역에서 

당사자와 가족이 접근할 수 있는 제 1창구로서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

담, 아웃리치, 연계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가 국내에서는 어

떤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고찰과 한국에의 시사점

박지선

KJSQ 4(2) June 2020  39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라는 전달체계를 갖추어 동 단

위로 다양한 전달체계와의 협력을 활용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7년 3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찾동 등과 같은 행정적 안전망과 함께 

일상적인 주민 안전망을 통해 지역에서 지역 안의 사회적 고립에 처한 주민들을 원활하게 

발굴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송인주, 2017).

셋째,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지역 편차는 있으나 사례관

리가 복지실천현장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례관리의 주된 목적은 개인에 대한 맞

춤형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사자를 중심으로 그를 둘러싼 환경체계를 활용하

여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의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특히 히키코모리의 경우, 경제 빈곤, 정서적 지지, 

취업 지원, 보건의료, 가족 돌봄 등 다 영역에 걸친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히키코모리 지원방향을 포괄적,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단

편적이고 분절된 형태의 지원방식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일본은 상담·복지·의료·교육·고용 등 다 영역 간 네트워크를 갖추어 가는 모습

이다. 따라서 히키코모리가 가진 복잡·다양한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역

과 분야를 뛰어넘은 횡단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넷째, 히키코모리 지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지원만큼이나 가족지원도 중요하다. 일본에

서 발생한 고령의 부모가 히키코모리 자녀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의 부담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히키코모리 가족들

은 피로감과 마음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강하게 느낀다. 우선은 부모가 안정하

여 마음의 여유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모지원이 필요하다. 가족이 안심하고 고민

을 털어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조 모임 공간 등 가족의 정서적 지지처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당사자 지원에 있어서도 정서적 지지처는 매우 유의미한 공간이 될 것이다. 바

깥으로 나오는 계기를 마련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히키코모리 

지원의 경우,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당사자 속도에 맞춰 호흡을 길게 갖는 포괄적 지원체

제가 필요하다. 장기간의 은둔 생활에 익숙해져 사회와의 관계 맺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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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계를 통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공간이라는 하드웨

어 측면뿐 아니라 관계 맺기, 자기 돌아보기, 취업훈련, 취업체험 등 당사자들이 서서히 

단계를 밟아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의 고려도 필요하다.

여섯째, 은둔 기간의 장기화가 또 다른 복병으로 등장한 일본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다

시피 히키코모리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생활을 재개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

서 히키코모리의 장기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초기대응이 가능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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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Hikikomori Support System in Japan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Park, Ji-Sun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Woos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ikikomori support system in Japan and explore 

its implications for Korea. Japan experienced a rapid growth in the 1970s and an economic 

downturn in the 1990s, and in the aftermath of these two events, has a painful thorn called 

Hikikomori as a social problem now. They have problems such as the “8050 problem,” a problem, 

unique to Japan and related to the special forms of family composition, and aging and prolonging 

problems of Hikikomori. However, finding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seems a daunting task. 

Nevertheless, the Japanese government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figure out the status of 

Hikikomori at the national level and find ways to address their problems by developing support 

policies and improving services. Recently, it has changed the target and method of support. The 

Japanes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scope of Hikikomori support policy, from the “children and 

youth” or “young people” to the “middle-aged and old people” and changing it from a divided 

method to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In addition, it is striving to establish a diverse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long with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in various areas such as counseling, welfare, medical, education and employment. Based on 

this experience of Japan, I organized the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Key Words: Hikikomori, Social isolation, Reclusive loner, 8050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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